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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시정혁신단,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방안 제시
- 7월 25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개최 -

- 초고령사회 및 젊은 노인 시대 대비 노인복지 종합 플랫폼으로 노인복지관 활용 -

인천광역시는 지난 25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

‘초고령사회 및 젊은 노인 시대를 대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

방안’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천의 고령화와 베이비부머(baby boomer) 세

대의 신노년층 유입, 그리고 노년기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선

제적 대응의 필요성으로 인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재정립이 중요해지

고 있다.

이에 시정혁신단은 정책토론회에서 ▲이윤정 노인정책과장의 군․구 

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현황 ▲박미영 동구노인문화센터장의 노인문화

센터를 중심으로 한 재정립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, 참석한 위원과 

함께 자유토론을 진행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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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예로, 종합적인 노인복지

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. 

현재 인천시에는 26개(노인문화센터 포함)의 노인복지관이 운영 중이

며, 수요 증가에 따라 옹진군, 중구, 서구에 3개의 노인복지관이 신설

될 예정이다. 

설치 주체는 군수․구청장이며, 인천시는 60세 이상 노인의 사회교육과 

노인문화 창달, 건강증진, 교양, 오락, 상담,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

필요한 편의 등의 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의 종합적 노인복지 증진을 

위해 운영 예산의 50%를 지원하고 있다. 

토론회에서 박미영 동구노인문화센터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의 

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다양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한 양적‧질적 향상

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 

특히 인천시가 합리적인 인력 확충과 예산편성 현실화 및 디지털과 

스마트 기능을 확충한 시설로서 재탄생하기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

해, 노인문화센터를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종합 플랫폼으로 

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.

토론회를 주재한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“인천의 초고령 인구의 빠

른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신노년층 유입 등으로 다양한 정책적 

대안이 필요한 시점”이라며 “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노인복지관이 

100세 시대에 노인들의 삶을 건강하고 지역사회와 연결을 강화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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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구로 거듭나길 바라며, 현장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

시 소통하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토론회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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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토론회 개최 사진


